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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ECC 건축 헌금 모금 현황

$ 1,200,000 $ 1,005,091

 ,100  $ 168,759

 $ 1,031,241  :   27 

        [말씀과 함께] 소그룹 성경 공부반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조: 10:30분  2, 3, 4조: 10:50분 시작)

             다음 주 성경공부: 제 12과 언약의 축복

             

                       



보스톤 한인교회 제 2의 희년을 향한 비전 
          ·  * 3세대가 함께 배우는 교회

                * 세계를 향한 교회

                * 한민족의 문화를 이어가는 교회

                * 사랑으로 정의를 이 땅에 세워가는 교회

사랑의 공동체

고린도전서 12장 31절, 13장 10절                                    

윤경문 목사
 

  미국의 서민들의 희망과 자유를 진실하게 노래하던 윌터 휘트만이란 

시인이 있었습니다. 휘트만은 말년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불행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의사가 와서 하는 말을 듣고는 

인간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새삼 확인하게 됩니다. 그 의사는 다

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의사가 된지 어언 30년이 되었습니

다. 그동안 수많은 처방을 해왔습니다만 아픈 사람에게 가장 좋은 처방 

약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

은 휘트만은 크게 공감을 하면서도, 한편 그 의사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랑이란 약이 듣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지요? 라고….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의사는 "그땐 처방약을 두 배로 늘리게 되지요."라고 대답합니다. 

몇 년 전에 저는 자주 생기는 염증 때문에 고생을 좀 한 적이 있었습니

다. 한때는 약이 안 들어서 의사한테 가서 호소를 하였더니 약의 도수를 

높이라고 해서 그렇게 했더니 깜쪽 같이 통증이 사라진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도수를 조금 만 더 높였으면 됐는데, 미련스럽게 계속 아파

하며 의사가 잘못 고친다고 불평만 하고 있었습니다. 

  약이 안들을 때는 조금 더 먹어야 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만 중단

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우리는 사

랑이란 처방약을 두 배로, 세 배로 하기 보다는 사랑을 투약하기를 쉽게 

중단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고는. 나아가 

사랑 대신 미움이란 처방을 들고 나오기 십상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사랑'이란 약이 들지 않는다고 생각

하고는 더 많이 사랑을 쏟아 붇기 보다는, 무관심, 미움과 같은 처방으

로 상처를 주고 받으며 서로 소원한 관계들로 변화되어가지는 않습니

까? 

  고린도 교인들도 어쩌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속에서 이 사랑의 소

중함을 잊은 채, 서로간의 간격과 갈등 안에서 꼼짝 못하게 되어, 자신

들의 문제 속으로 더 깊이 빠져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고

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사랑'이란 처방전을 내리고 있

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봉착한 문제들 앞에서 사랑의 소중함을 잊은 

채 무기력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한번 '사랑'이란 처방전을 한번 써보시

는 것은 어떨까요? 

                                     <지난주 설교 말씀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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